이음길HR, 이노폴리스파트너스와 신규 투자협약 체결



대한민국 전직지원 컨설팅 전문기업 이음길은 3일 벤처캐피탈
[bookmark: _GoBack]이노폴리스파트너스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음길은 이번 투자를 통해 누적 22억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했다 

이음길은 자체 개발한 전직지원 서비스 모델 외 전직지원 업계 최초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특허 4건 등록, 혁신적인 기술의 AI 전직지원 시스템, 생애이음검진 진단 등 전직지원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음길이 개발한 AI전직지원 시스템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전직예측시스템, ▲추천 교육 리스트, ▲이력서 자동완성, ▲특성 맞춤 채용정보, ▲성공 면접가이드, ▲전직 일정관리 등이 특징이다. 

특히 전직에 성공할 확률과 기간을 예측할 수 있는 전직예측시스템은 설정한 전직 방향과 고객의 역량, 채용시장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예측을 보여준다. 또한, 희망 연봉, 지역, 고용형태 등 전직 목표 조건이 바뀌었을 때에도 막연한 기대감이나 두려움 대신 현실적으로 눈높이를 조정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5월부터는 모바일 앱 버전을 출시해 편의성을 더했다.

이번에 이음길에 투자한 이노폴리스파트너스는 연구개발, 제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가진 초기 기업 발굴부터 스케일업 성장까지 함께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있으며, 800억 규모의 대덕펀드를 성공적으로 청산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 펀드규모는 3천억원 이상이다. 2022년 4월에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탁월한 투자 실적과 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이음길은 신규지사 확장 및 우수한 인재 확보에 속도를 내게 된다. 특히 AI 전직지원 시스템를 고도화하여 전직업계 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음길 김기완 대표는 “이번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해AI 전직지원 시스템의 가치가 증명되었으며, 더욱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라며 “양질의 전직지원서비스를 통해 국내 전직지원 시장 내 우위를 선점하며 고객의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B2B전직시장에서의 비교우위를 넘어서 B2C전직지원 서비스를 새로 오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